
LTE 무제한 요금제를 써도, 지하철에서 핫스팟을 켤 때나 해외 로밍 중일 때는 데이터가 아깝다. 알림 몇 개 눌러보

다가 일주일치 제한 데이터를 반쯤 태워버린 적도 있다. 앱을 깔면 편하지만, 앱은 시작부터 수십 메가바이트의 업
데이트와 백그라운드 트래픽을 요구한다. 반면 잘 고른 모바일 웹사이트는 페이지 하나가 50~300KB 수준에 머물

기도 한다. 동영상 없이 텍스트 중심으로 꾸린 사이트, 이미지 최적화가 확실한 사이트, 광고 추적을 최소화하는 사
이트를 모아두면 실제 사용 데이터가 부쩍 준다.

여기서는 내가 직접 쓰며 검증했던 데이터 절약형 주소를 중심으로, 카테고리별 링크모음 형태로 정리한다. 무료웹

툰을 보는 합법 경로, 뉴스 텍스트 전용 페이지, 초경량 검색, 사전과 날씨, 지도를 한데 묶었다. 페이지가 가볍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령만 익히면 데이터를 아끼면서도 정보 접근성은 오히려 좋아진다.

가벼운 웹을 고르는 기준

데이터를 적게 쓰는 사이트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이미지가 적고 해상도가 낮다. 둘째, 동영상과 자동 재생 요소를

쓰지 않는다. 셋째, 광고와 추적 스크립트가 단출하다.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텍스트 전용 페이지는 일반 페이지의

10분의 1 트래픽으로도 충분하다. 브라우저의 리더 모드를 켜면 추가로 10~30퍼센트 정도 더 줄일 수 있다.

경험상 가장 체감이 큰 요소는 이미지다. 사진 1장이 300KB 안팎, 움짤이나 자바스크립트 묶음이 500KB 넘는 경우

도 잦다. 기사 본문만 있으면 100KB 전후에서 끝나는 데 비해, 상단 배너와 하단 추천 콘텐츠가 합세하면 3~5MB가
금세 소모된다. 그러니 신뢰할 수 있는 텍스트 전용 페이지와, 모바일 최적화가 잘된 공식 m. 주소를 먼저 익혀두

자.

뉴스, 리서치, 읽을거리

뉴스는 ‘텍스트 전용 페이지’ 유무가 승부를 갈라놓는다. 몇 군데는 아예 글자만 남긴 별도 도메인을 유지한다. 속보

를 확인하고 주요 기사만 읽는 패턴이라면 이런 사이트로 갈아타는 것만으로 월 수백 MB를 굳힌다.

CNN은 lite.cnn.com에서 텍스트 전용으로 주요 기사를 제공한다. 헤드라인과 본문만 나와 가독성이 좋고, 이미지

는 링크로만 제공한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text.npr.org가 실험적으로 운영되는데, 단순한 구조 덕에 2G 환경

에서도 버틴다. 기술과 스타트업 이슈를 빠르게 훑고 싶다면 news.ycombinator.com이 도움이 된다. 커뮤니티 성격

이지만, 링크와 짧은 논평 중심이라 데이터 사용량이 매우 적다.

백과사전 성격의 정보는 m.wikipedia.org가 정답에 가깝다. 모바일 버전은 본문 이미지가 줄어들고, 인터페이스가

단출해져서 페이지마다 수백 KB 수준에서 끝난다. 한국어판은 ko.m.wikipedia.org로 접속하면 된다. 단어 뜻이나

어원을 찾을 때는 ko.m.wiktionary.org가 간결하다. 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도 추천 영상 같은 요소가 없어서, 필요한

내용만 확인하고 바로 빠져나오기 좋다.

장거리 이동 중에 시간을 때우려면 활자만 한 친구가 없다. Project Gutenberg의 m.gutenberg.org는 저작권이 만
료된 고전 문학을 ePub이나 HTML로 제공한다.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바로 읽는다면 한 챕터당 수십 KB, 책 한 권이

수백 KB 정도에 불과하다. 보관함에 몇 권 저장해 두면 네트워크 불안정한 구간에서도 끊김이 없다. 인터넷 아카이

브의 m.archive.org는 스캔 자료가 많아 용량이 커질 수 있지만, 텍스트 검색과 설명 페이지는 비교적 가볍다. 미리

목차와 설명을 보고, 실제 파일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받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하다.

검색, 사전, 번역을 가볍게

검색은 DuckDuckGo의 HTML 인터페이스가 손꼽힌다. Duckduckgo.com/lite 또는 duckduckgo.com/html은 자바

스크립트를 거의 쓰지 않고 검색 결과만 보여준다. 이미지 검색이나 지도 같은 확장 기능은 약하지만, 텍스트 중심

의 정보 수집에는 충분하다. 같은 검색어를 일반 모드와 HTML 모드로 비교해보면, 페이지당 전송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국어 사전은 m.dic.daum.net이 모바일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다. 표제어, 품사, 발음, 예문 순으로 차분하게 구성되

어 있어 광고 영역을 빠르게 지나칠 수 있다. 영어는 m.wiktionary.org를 곁들이면 어근과 파생어를 볼 수 있어 학습

용으로 좋다. 번역은 가벼운 전용 페이지가 흔치 않지만, 텍스트만 붙여넣고 결과만 확인하면 데이터 소비는 크지

않다. 다만 사진 번역이나 음성 입력은 데이터가 큰 편이니 와이파이에서 쓰는 편이 낫다.

필수 도구형 사이트

날씨와 지도, 환율, 속도 측정 같은 도구형 서비스는 텍스트 위주 버전이 의외로 잘 갖춰져 있다. Wttr.in은 지역명

을 붙이면 텍스트 기반 일기예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wttr.in/Seoul은 3일치 예보와 체감온도, 바람, 습도를 터미

널 화면처럼 깔끔하게 뿌려준다. 아이콘 대신 문자 그래프라서, 하루에 몇 번 새로고침해도 데이터 소비가 거의 느
껴지지 않는다.

지도는 m.openstreetmap.org가 깔끔하다. 위성사진이 없고, 기본 타일도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이동할 때 느린 네
트워크에서도 간신히 버틴다. 주소 검색과 길찾기에서 모바일에 필요한 최소 기능만 제공한다. 정밀한 내비게이션

은 앱이 더 낫지만, 근처 지명 확인이나 도보 경로 정도면 충분하다.

환율 확인은 m.xe.com이 가볍게 동작한다. 즐겨찾는 통화를 저장해두면 왕복 전환과 과거 시세 확인 정도는 무리

없이 된다. 네트워크가 나쁠 때도 숫자 갱신만 이뤄지니 체감상 쾌적하다. 인터넷 속도 확인은 fast.com을 추천한

다. 화면 요소가 거의 없어 측정 자체가 빠르고, 반복 측정에도 데이터 소모가 크지 않다.

합법 무료웹툰 경로 정리

무료웹툰을 말할 때 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무료라 불리지만 사실상 유료 회차로 넘어가는 곳, 광고 네트워크에

기댄 비인가 사이트,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적판이다. 데이터 절약 관점에서도 해적판은 최악이다. 광고 스크립트가

난립하고 리디렉션이 잦아, 페이지 하나 보려다 수백 KB를 헛되이 날린다. 합법 플랫폼을 쓰면 데이터뿐 아니라 기
기 보안도 지킨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무료 회차를 제공하는 대표 경로는 세 가지다. 요일 연재 무료, 시간형 무료 이용권, 이벤트성

무료 개방이다. 네이버 웹툰은 m.webtoons.com/ko에서 요일별로 수백 편을 상시 무료로 제공한다. 초기 회차는

대부분 무료라 첫 작품을 접하기에 충분하다.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가 단순하고, 이미지가 단계적으로 로드되어 데
이터 지출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

카카오웹툰 m.kakaowebtoon.com과 카카오페이지 page.kakao.com은 무료 대기권이나 캐시 이벤트로 합법적 무
료 열람을 지원한다. 한 회당 이미지가 많은 편이라 데이터가 제법 들지만, 화질 옵션을 조정하면 30퍼센트 내외로

절약된다. 레진코믹스 m.lezhin.com도 이벤트 기간에 무료 공개가 자주 열린다. 무료 회차만 읽는다고 가정하면 월
200~400MB 사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 작품별 이미지 길이나 컷 배치에 따라 편차가 크니, 와이파이 환경에서 미
리 몇 편을 읽어두고, 이동 중에는 텍스트 비중이 높은 작품을 고르는 식으로 운영하면 더 안정적이다.

웹 만화를 꾸준히 보면서 트래픽을 아끼고 싶을 때는, 브라우저 수준에서 이미지 화질을 50퍼센트 안팎으로 낮추

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일부 브라우저는 데이터 절약 기능을 링크모음 끄고 켜는 것만으로 작동하지만, 일반 브라

우저라면 리더 모드나 콘텐츠 차단 확장 프로그램으로 광고와 추적 요소를 줄이는 편이 낫다. 작품 내 광고를 무조

건 막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플랫폼이 유지되어야 무료도 지속될 수 있다. 필요 없는 외부 추적만 잘 걸러주는 균
형이 중요하다.

초경량 즐겨찾기 링크모음

아래 주소들은 한동안 출장을 다니며 실제로 써서 안정성, 가독성, 데이터 효율 모두 합격점을 준 곳들이다. 북마크

폴더를 만들어, 이 링크모음만으로 1주일치 소비를 버텨보면 감이 잡힌다.

https://get-talking-smileys.com/


검색과 사전: duckduckgo.com/lite, duckduckgo.com/html, ko.m.wikipedia.org, ko.m.wiktionary.org,
m.dic.daum.net

뉴스와 읽을거리: lite.cnn.com, text.npr.org, news.ycombinator.com, m.gutenberg.org, m.archive.org

도구형: wttr.in/Seoul, m.openstreetmap.org, m.xe.com, fast.com

무료웹툰 합법 경로: m.webtoons.com/ko, m.kakaowebtoon.com, page.kakao.com, m.lezhin.com

브라우저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 주소들을 순서대로 넣어두면 오프라인에 가까운 환경에서도 실전력이 생긴다.
한두 곳이 일시적으로 느릴 때도 대안을 바로 열 수 있어 체감 품질이 좋아진다.

데이터 절약 효과를 키우는 브라우저 설정

아무리 가벼운 사이트여도 브라우저가 묵직하면 체감 이득이 줄어든다. 같은 주소를 다른 브라우저에서 열어보면,
확장 프로그램이나 기본 차단 정책에 따라 전송량이 확연히 갈린다. 광고와 추적 차단만으로 20~40퍼센트, 이미지

지연 로딩과 리더 모드를 결합하면 50퍼센트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기기마다 지원 기능이 달라, 아래 순서

로 점검해 두면 좋다.

광고 및 추적 차단 활성화. 기본 제공 차단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확장만 사용.

이미지 자동 로드 제한, 혹은 저해상도 모드 사용. 필요할 때만 탭해 로드.

리더 모드 즐겨찾기. 기사형 페이지에서 텍스트만 추출해 보기.

비디오 자동 재생 차단. 셀룰러에서는 항상 꺼 두기.

캐시 유지 기간을 길게 설정. 반복 방문 사이트는 재다운로드 최소화.

설정 몇 가지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면,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나 데이터 사용량 통계를 켜서 하루 정도 기록

해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사 10편을 읽을 때, 기본 브라우저에서는 40~60MB가 들던 것이 차단과 리더 모
드 조합으로 15~25MB로 줄어든 적이 있었다. 영상이 섞이면 편차가 커지지만, 텍스트 중심 이용에서는 절감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지역별, 상황별 응용법

해외 로밍에서는 신호가 약해지는 구간이 자주 생긴다. 그럴수록 리더 모드나 텍스트 전용 사이트가 빛난다. 도시

간 이동 중이라면 지도 타일을 사전에 조금 불러와서 캐시에 담아두는 것도 요령이다. M.openstreetmap.org에서

목적지와 주변을 몇 번 이동, 확대 축소해두면 터널이나 지하철 구간에서도 캐시로 대략의 길을 확인할 수 있다. 종
종 타일이 비어 보일 때가 있는데, 지도 확대를 천천히 하면서 캐시된 범위를 파악해 움직이면 당황할 일이 줄어든

다.



공공 와이파이를 쓰는 경우에는 보안 경고가 거슬릴 수 있다. 로그인 포털 페이지가 무거우면 인증에만 몇 MB를
쓰기도 한다. 이럴 때는 미리 저장한 텍스트형 페이지로 접속해 인증이 완료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안이 강
화된 사이트에서는 모바일 데이터로 잠깐 전환하는 식으로 나눈다. 공공망에서 금융, 로그인, 이메일 변경 같은 민
감 작업은 가급적 피하고, 반드시 HTTPS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배터리와 데이터는 보통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인다. 광고, 스크립트, 동영상이 줄면 CPU가 쉬고, 배터리도 덜 단다.
출장 중에 하루 7~8시간 브라우징을 해도 보조 배터리를 꺼낼 일이 거의 없었던 날은, 대개 텍스트형 페이지에서

보낸 날이었다. 반대로 SNS 앱 위주로 쓰면 충전을 두 번은 해야 했다. 데이터 절약 습관은 배터리 절약 습관으로

곧장 이어진다.

앱이 아니라 모바일 웹으로 버티는 이유

앱 생태계가 크고 편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아끼려면 앱보다 모바일 웹이 유리한 경우가 여전히 많다. 첫
째, 업데이트가 없다. 앱은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 MB 업데이트를 내려받는다. 둘째, 백그라운드 트래픽이 없다. 앱
은 사용하지 않을 때도 알림 동기화, 광고 프리패치로 데이터를 쓴다. 셋째, 브라우저 설정 하나로 전체 이용 패턴

을 제어할 수 있다. 광고 차단, 리더 모드, 이미지 제한 같은 장치가 사이트 전반에 균일하게 적용된다.

물론 앱이 낫다는 판단도 있다. 지도 내비게이션, 오프라인 다운로드가 강한 스트리밍, 다크 모드나 음성 합성 같은

접근성 기능은 앱이 더 세련되다.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섞어 쓴다. 이동 중 자잘한 정보 탐색, 기사 읽기, 사전과

검색은 모바일 웹 중심으로 구성한다. 꼭 앱이 필요한 작업만 앱으로 넘어간다. 이 구분만으로 월평균 데이터 사용

량이 20~30퍼센트 줄었다.

저작권과 안전을 지키는 선택

무료웹툰이나 무료 동영상 검색을 하다 보면, 사이트 주소모음이나 링크모음이라 부르는 게시물에서 불법 사이트

가 눈에 띄게 섞여 있다. 단기적으로는 무료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기 보안과 개인정보에 비용을 청구한다. 원치

않는 앱 설치 유도, 가짜 다운로드 버튼, 브라우저 하이재킹 스크립트는 데이터도 베터리도 갉아먹는다. 무료가 필
요하면 합법 경로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앞서 제시한 공식 플랫폼들은 무료 회차를 꾸준히 열어 둔다. 주 단위

로 몰아 읽고, 신규 회차는 와이파이에서 받아 읽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데이터와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

운영 팁, 자잘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습관

페이지를 매번 처음부터 불러오지 않는 요령만 익혀도 체감 속도와 데이터 사용량이 내려간다. 첫째, 즐겨찾기 폴
더를 주기적으로 다듬는다. 비슷한 역할의 사이트가 겹치면 제거하고, 더 가벼운 대안이 생기면 갈아탄다. 둘째, 동
일한 정보는 가장 가벼운 경로부터 찾는다. 위키백과 요약으로 개념을 잡고, 필요할 때만 원문 보고서 PDF를 받는

식이다. 셋째, 이미지가 많은 페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롤하지 않는다. 필요한 구간만 로드하고, 리더 모드가

허용되면 바로 전환한다.

모바일 통신사 앱의 데이터 위젯을 홈 화면에 붙여두면 무심코 쓰는 양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숫자가 줄어드

는 걸 눈으로 보면 절약 습관이 굳어진다. 또 한 가지, 가능하다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오프라인 저장을 해두자.
여행 가이드, 지하철 노선도, 긴 기사 묶음은 PDF로 저장해 두면 이동 중에 데이터를 쓰지 않아도 된다. 브라우저의

‘읽기 목록’ 기능을 쓰면, 텍스트만 캐시에 넣어두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난다.

자주 묻는 질문에 가까운 경험담

가벼운 사이트를 찾아도 이미지가 너무 흐릿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 브라우저나 사이트 수준에서 품질을 낮추는

기능이 켜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중요 이미지만 탭해서 원본을 잠깐 로드하면 된다. 페이지 전체 품질을 올
리면 데이터 절약 효과가 사라지니, 필요한 이미지에만 선택적으로 쓰는 편이 낫다.



또 하나, 텍스트 전용 페이지는 링크가 내부 콘텐츠로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원문 기사로 넘어가면 갑자기 용량

이 커지는 일이 생긴다. 리더 모드가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허용되지 않으면 요약만 보고 넘어가거나 와이파이로

넘기는 식으로 분리한다. 뉴스 헤드라인을 훑는 목적이라면 텍스트 전용 페이지만으로도 충분하다.

DuckDuckGo의 HTML 인터페이스는 가벼운데, 한국어 검색 결과 품질이 다소 아쉬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검색어

뒤에 site:ko.wikipedia.org 같은 연산자를 붙인다. 필요한 정보 범위를 좁히면 결과 정확도가 올라가고, 불필요한 탭
전환도 줄일 수 있다. 검색 탭을 여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면, 생각보다 큰 데이터 절약으로 이어진다.

앞으로의 관리와 업데이트

웹은 계속 변한다. 어떤 사이트는 무거워지고, 어떤 곳은 텍스트 버전을 폐쇄한다. 예전에는 도움이 되던 경량 변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 사이트 주소모음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한다. 3개월에 한 번, 같은 사이

트를 열어 페이지 용량을 대략 확인하고, 대안 링크를 찾아 넣는다. 잡다한 북마크가 쌓이면 실제로 쓸 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다. 부지런히 덜어내는 쪽이 유지비가 낮다.

여기 정리한 링크모음은 수년간 변동이 적은 편이지만, 혹시 접속이 느리거나 정책이 바뀌면 즉시 대체제를 찾아

보자. 뉴스는 지역 언론의 텍스트 버전이 의외로 잘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사전이나 위키류는 언어별 m. 서브도메인

을 기억해 두면 해결된다. 도구형은 새 후보가 생기면 실제로 며칠 써 보고, 빠르고 가벼운 쪽을 기본값으로 바꾸면

된다.

마무리 대신, 한 주 써 볼 루틴

처음에는 링크를 모아도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짜리 실험을 권한다. 북마크 폴더에 위 링크들

을 묶고, 하루 30분만 이 폴더 안에서 검색하고 읽는다. 넷째 날쯤 되면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그래프가 눈에 띄게

아래로 꺾인다. 일주일 뒤에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절감폭이 숫자로 확인된다. 주관적 만족감보다, 수치가 습관을

지탱한다.

데이터를 아끼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가벼운 페이지는 눈의 피로가 덜하고, 광고와 방해 요소가 적어 집중

이 잘 된다. 중요한 정보에 더 빨리 닿고, 배터리를 덜 쓰고, 통신이 나쁜 곳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그 이득을 체감하

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소를 찾게 된다. 오늘 소개한 사이트 주소모음으로 시작해 보자. 필요할 때 다시 손보고, 내
사용 패턴에 맞게 다듬다 보면, 그것이 곧 나만의 링크모음이 된다.


